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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틴  방  진 

수학으로 미술하기 –라틴방진으로 열쇠고리 만들기   1학년   반    번  이름:

Ⅰ. 마방진의 뜻과 유래

지금으로 부터 4,000년전 중국의 하나라 우왕시절에 낙수라는 강에, 한마리 거북이가 올라왔는데 그 거북이의 등

딱지에 1부터 9까지의 수가 점으로 찍혀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점의 갯수가 가로,세로,대각으로 합쳐도 

항상 15가 되었는데 이를 신기하겨 여긴 백성들이 왕에게 이 거북이를 바쳤다고 한다.

[출처][해법학습백과] 마방진 - 가로세로대각선 어떻게 더해도 더한 값이 동일한 수의 배열

Ⅱ. 김홍도의 <씨름>에 숨겨진 마방진의 원리

조선 정조 때의 화가로 해학과 정감이 넘치는 풍속화를 다수 그린 단원 김홍도의 대표작은〈씨름〉이다. 씨름꾼 

중 한 명의 얼굴에는 패배의 빛이 역력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를 넘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를 모으고 있다. 2명

의 씨름꾼을 기준으로 그림을 분할하고 각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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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가 의도적으로 계산을 하여 그린 것인지, 아니면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한 구도가 X자 마방진으로 귀결된 것

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림 속의 사람들을 적당히 분산 배치시켜 그림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

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김홍도의 〈씨름〉에 숨겨진 마방진의 원리 (박경미의 수학콘서트 플러스, 2013. 12. 12., 박경미)

https://blog.naver.com/ehbicn2016/22127628718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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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뒤러의 판화 작품

 한편 이 방진은 유럽에도 건너가 마방진(magic square)이란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문헌상으로 볼 때 유럽에서 마방진과 관련된 사람은 독일

인 예술가이자 수학자인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이다. 그는 수

학과 관련된 예술 작품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작품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1514년 판화작품“우울증

(Melancholia)”이라는 작품에 하나의 마방진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

다.

그림의 우측 상단에 나타난 이 마방진은 서구문명에 

나타난 최초의 마방진 중의 하나라고 믿어지고 있

다. 이 마방진에는 이상한 성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특이한 것을 예로 들면, 제일 마직막 열의 중앙

에 있는 두 칸의 숫자가 작품 제작연도인 1514를 나

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 Durer의 “우울증(Melancholia)”과 마방진

Ⅳ. 오일러보다 67년 앞선 마방진

 최석정은 서학(西學)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공부했으나, 기본적으로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수학을 정리하고자 했다. 

이는 주역철학과 성리학, 양명학에 두루두루 이해가 깊으면서도 수학에 관심 많은 최석정의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수리철학은 수학과 동양철학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방진n2개의 수를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의 수를 더하면 모두 같은 값이 나오  

   도록 n × n 행렬에 배열한 것

    그의 수리철학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대표 저작인 <구수략(九數略)>이다. 이  

   책은 동양 고전역학을 바탕으로 당시 수학이론을 정리한 조선시대 대표적 수학서  

   다. 오늘날의 4칙 연산을 각각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구분하는 등 흥미로  

   운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구수략이 유명한 이유는 세계 최초로 9차 직교라틴방진(Orthogonal Latin Square)이 게재됐기 때문이

다. 마방진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9차 직교라틴방진은 가로 세로 9칸씩 81개의 칸에 숫자가 1에서 81까지 하나

씩 들어가는 방진이다.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합이 같다는 특징이 있다. 원래 스위스의 수학

자 오일러(Leonhard Euler,1707~1783)가 최초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세대학교 송홍엽 교수의 노

력으로 최석정이 67년 앞섰음이 인정됐다. 

[네이버 지식백과]조선의 융합인재, 수학자 최석정(KISTI의 과학향기 칼럼)

Ⅴ. 라틴방진

  마방진과 약간 다르게, 정사각형 안에 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각 행과 열에 꼭 한 번씩만 들어가도록 배열한 것

을 차 ‘라틴방진’이라고 하고, ‘스도쿠’는 라틴방진의 특수한 예로 9×9 정사각형 가로와 세로에 1부터 9까지 수를 

겹치지 않게 적어 넣는 게임이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어 가로와 세로 3칸으로 이루어진 9개의 작은 정

사각형 안에도 1부터 9까지의 수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열쇠고리 만들기로 적용해보기 

 5차 라틴방진 :  가로, 세로, 대각선에 숫자 1~5가 반복되지 않고 한 번씩만 들어가게 배치되는 

나만의 라틴마방진을 하나 찾고, 찾은 친구는 선생님께 확인받은 후 열쇠고리 재료(디폼블럭) 받아가세

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09161

